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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주의 Hig hlig ht : 재계 규제완화 정 책 건의와 정부대응

□ 수출입 감소세를 비롯한 국내 경제전망에 대한 위기감 확산을 배경으로

전경련의 규제완화 정책 건의가 이루어졌고, 이를 둘러싼 정부정책 관

련 논쟁 및 당·정 협의, 정부·재계 간담회 등 경제정책과 관련된 사

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음.

o 정부는 5월 16일의 정부·재계 간담회를 통해 투자와 수출 활성화를

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음.

□ 전경련 등 재계는 긴급 경제동향 점검과 정책과제" 등의 건의서를 통

해 규제완화 정책을 요청하였음.

o 재계는 투자위축과 수출부진의 원인의 하나로 각종 기업규제를 지적

하면서 7개 분야 33개 정책과제 개선을 건의함.

o 출자총액제한제도(순자산 대비 25%) 개선, 부채비율 200% 완화, 노

동시장 유연화 제고, 기업의 해외 현지금융 한도 확대, 동일계열 신

용공여 한도 확대 등 수출지원제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룸.

□ 정부와 집권당은 당·정 협의를 통해 재벌개혁 원칙을 유지하되 수출

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음.

o 대기업 개혁의 평가에서 상호지급보증, 출자총액 등의 측면에서 재벌

개혁이 미진하며, 외부감시 장치, 선단식 경영 등 투명성 제고에서도

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함.

※ 재벌개혁 원칙(5+3원칙) : 경영투명성제고, 상호지급보증해소, 재무구조 획기적 개선, 핵

심역량 강화, 지배주주·경영진 책임성 강화(이상 기본원칙),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,
순환출자 억제 및 부당내부거래 차단, 변칙상속·증여 방지(이상 보완원칙)

□ 정부·재계 간담회를 통해 규제완화를 위한 정부부처와 재계가 참여하

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6월 국회에서 처리

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개선안 마련 즉시 시행키로 함.

o 재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출자총액 제한 예외 인정범위 확대 검토

o 수출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해외 현지법인 지급보증한도 완화, 단

기 수출보험 부보율 확대 등 수출지원 정책 적극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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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. 금융동향

□ 금리

- 회사채 금리는 경기회복과 금리 대세 상승 우려로 거래가 부진한 가운

데 상승세를 보이다가 16일 미국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영향과 풍부한

유동성의 은행, 투신권 등 기관 매수세가 살아나며 하락세로 반전. 전주

대비 0.03%p 상승.

- 국채 금리도 전주대비 0.15%p 상승.

주요 채권금리 추이

(단위 : %)

구 분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전주대비

회사채 7.79 7.84 7.83 7.82 7.79 +0.03 %p

국 채 6.54 6.65 6.61 6.61 6.59 +0.15 %p

□ 환율

- 원화는 FRB의 금리인하와 달러/ 엔 급상승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주후

반 엔/ 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주식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수세가 커짐에

따라 강세로 반전.

- 엔화는 닛케이 주가 하락에 따른 엔화 매입세 약화와 Shiokaw a 재무장

관의 약세 용인 발언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주후반 닛케이 주가 상승에

따른 엔화매입 수요증대와 Koizumi의 개혁정책 성공가능성 기대 확산

으로 강세로 반전되었으나 주말에는 약세로 전환.

- 유로화는 이탈리아 1분기 GDP성장률 호조 발표와 미국과 유로간 금리

격차 확대로 인한 달러화 매입수요 감소 등으로 소폭 강세 시현.

주요 환율추이

구 분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전주대비

원/ 달러 1,297.40 1,303.70 1,309.30 1,301.90 1,304.00 +3.30

원/ 100엔 1,056.95 1,056.91 1,056.40 1,057.60 1,057.41 -2.48

엔/ 달러 123.31 123.45 123.58 122.47 123.66 +1.23

달러/ 유로 0.8742 0.8786 0.8834 0.8830 0.8814 +0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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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식시장

- 금주의 주식시장은 FRB의 금리인하로 뉴욕증시가 혼조세를 보인데 따

른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주후반 긍정적인 경기지표 발표로 경

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미국 증시 폭등세 기록, 외국인 매수세

증가 등으로 상승세로 반전.

- 금주의 종합주가는 전주대비 3.0% 상승.

-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지수는 연준리의 금리 인하는 궁극적으

로 기업실적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 형성과 예

상보다 낮은 4월중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로 폭등세를 보임. 전주대비

4.4% 상승.

- 일본은 1.2% 하락.

- 홍콩은 1.3% 하락.

주요국 주가지수 추이

구 분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전주대비

한 국(KSX) 584.08 581.30 572.40 596.39 600.54 +17.48

미 국(DJIA) 10,877.33 10,872.97 11,215.92 11,248.58 11,301.74 +480.43

일본(N IKKEI) 13,873.02 14,054.03 13,694.27 13,910.67 13,877.77 -166.15

홍 콩(H IS) 13,259.17 13,250.09 13,335.95 13,637.87 13,459.18 -177.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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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. 보험산업동 향

□ 손 보사 , 자동 차 손해 율 급 감

- 정부의 안전벨트 단속과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노력으로 한 때 80%대

를 넘었던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달 60%대로 대폭 낮아졌음.

- 업계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달 교통사고 손해율을 잠정 집계한 결과 LG

화재 56.3%를 비롯해 △현대해상이 63%, △동양화재 65%, △동부화재

66%, △삼성화재 72.3%를 기록하였음.

- 이는 손보사가 예상한 손해율 73%보다 훨씬 낮은 수치여서 올해 손보사

경영을 호전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- LG화재의 경우 올 1월 손해율이 79.3%에서 2월 79.9%로 소폭 상승했다

가 3월 64.4%, 4월 56.3%로 급하강하고 있으며, 동양화재도 1월 80.9%에

서 2월 75.6%, 3월 66.5%, 4월 65%로 대폭 낮아졌음.

- 자동차보험 규모가 큰 삼성화재도 손해율이 1월 79.2%에서 4월에는

72.3%로 하향추세를 보였으며, 업계 1위의 손해율을 자랑하는 현대해상

은 2월 이후 꾸준히 손해율이 60%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음.

□ 금감위 , 생보 사 주 식상장 신청시 긍정 적 검토

-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17일 한 신문사와의 TV회견에 출연하여 삼성, 교보

등 생보사들이 상장을 원할 경우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"고 밝힘.

- 이 위원장은 그러나 해당 보험사들이 아직은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것

자체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첨언하였음.

- 이 위원장은 또 증권거래소 시장과 코스닥, 선물거래소 시장의 통합에

대해 "증권 시장의 분리 운영으로 IT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계상품

개발이 어렵다"면서 독일, 프랑스, 홍콩 등에서 추진된 지주회사 방식의

시장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"고 언급함.

- 이 위원장은 재계의 부채비율 200% 기준 완화요구에 대해서도 이자보상

비율이 1 이상이고 성장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종합상사, 건

설, 항공, 해운, 조선업 등 일부 업종은 계열 부채비율 계산에서 제외하

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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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A IG , 주당 46달러 로 아 메리칸 제너럴 인수 협정 체결

- AIG의 아메리칸 제너럴 인수가 확정되고, 이전에 맺었던 영국 푸르덴셜

사와의 합병 계약은 파기되었음.

· 지난 3월 영국 푸르덴셜 PLC와 아메리칸 제너럴 간의 합병계약이 발

표되었으나, AIG는 합병계약의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감안한 수준으

로 아메리칸 제너럴 인수를 제의한 바 있음.

- AIG는 아메리칸 제너럴 주주에게 주식 1주당 46달러로 하여 AIG 보통

주를 지급할 예정이며, 이에 따라 M&A 거래규모는 230억 달러에 달함.

· 영국 푸르덴셜 PLC는 아메리칸 제너럴로부터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

금 6억달러를 받음.

· 이 거래는 2001년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.

- 대표적인 글로벌 금융기업의 하나인 AIG는 미국 내 생명보험, 연금, 소

비자금융 분야의 선도기업 중 하나인 아메리칸 제너럴 인수를 통해 미

국내 생명보험/ 연금 분야의 경쟁적 지위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

하고 있음.

□ 일 본 보 험업계 , 재편 불가 피 ...S＆ P 리포 트

- 미국의 신용등급 평가회사인 S＆P는 일본의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

회사에 대해서「일단의 재편은 불가피」하다는 리포트를 발표하였음.

- 동 보고서는 생명보험사는 운용실적이 개선되지 못하여 계약자에게 약

속한 이율에 도달하지 않는 등『역마진의 차이』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

고, 손해보험사도 경쟁심화로 수익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.

- S＆P는 생명보험 업계에서 작년 1년 동안에만 치요다 생명보험 등 5개

사의 생명보험이 파산, 기타 생명보험사에서도 해약이 증가하는 등「단

기간에 수익개선은 곤란」하다고 분석하고 해외의 대형 보험그룹에 의

한 일본의 보험회사의 매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음.

- 손보 업계에서는 자유화에 의한 보상범위의 확대로 보험금 지급이 증가

하여, 수익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, 운용환경의 악화로 향후 대형사

와 중소형사의 경영체력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 업계재편이 가속될 것으

로 보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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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C IGNA, 연방 정부로 부터 금 고 (thrift) 영업 인가

- CIGNA는 CG Trust Company를 CIGNA Bank & Trust Company로 전

환하는 것을 미국 금고감독위원회(U .S Office of Thrift Supervision)로부

터 승인받았다고 발표했음.

- 연방정부 인가를 받음으로써 CIGNA는 자사의 퇴직플랜 가입자에게 은

행상품(banking product)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.

· 금고(thrift)는 예금상품(요구불예금, 저축 등), CD, 머니머켓계좌

(Money Market Account), IRA 등)을 취급할 수 있음.

· 인가취득으로 인해 이러한 금융서비스를 CIGNA의 퇴직플랜 가입자

와 단체보험 수익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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